
매년 음력 3월 2 3일을 정일
定日로 하고 있는 전북 정읍시
영원면 은선리 탑립동에 있는
구양서원龜陽書院 태산사台山
祠의 신묘년 세일사歲一事 향
사가 4월 2 5일 1 1시에 봉행되
었다. 태산사의 서원장書院長
인 재장齋長 김진근金辰根씨가
지역 유림의 중진으로서 행사
를 주관하고 원근의 사문斯文
인사와 후생 1백여 인이 참제
하였다. 묘우廟宇 아래 강당에
서 행사 1시간 전부터 제관의
분정이 본원의 절목으로 이루
어지고 초헌관 이하가 강당의
재실을 나와 행렬을 이루어 사
당으로 이동해 올라가서는 도
집례와 창집례자의 사례司禮에
따라 행례가 거행되었다. 수헌
관은 현 정읍시장이 나와 몸소
행공하였는데 그 분정된 집사

제관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. 
수헌관首獻官 : 김생기金生

基(정읍시장)
아헌관亞獻官 : 이정범李正

範
종헌관終獻官 : 이상경李相

敬
도집례都執禮 : 박창규朴昌

奎
창집례唱執禮 : 유인탁柳寅

卓
예축禮祝 : 조영곤趙永坤
전사典祀 : 황금섭黃金燮
봉향奉香 : 이난수李蘭洙
봉로奉爐 : 김건운金鍵運
사준司� : 유창중柳昌重
봉작封爵 : 최규감崔奎鑑
전작奠爵 : 김영찬金永鑽
응창應唱 : 장현규張鉉圭
찬인贊引 : 서삼길徐三吉
그리고 상향常享의 축문은

그 주문主文이, 주벽主壁 간재
艮齋 전선생田先生이‘낙민정
맥洛뙤正脈 담화진적潭華眞嫡
소심존성小心尊性 계시학적啓
示學的 : 정주학程朱學의 바른
맥으로 중화中華의 진실한 적
전嫡傳 되시어 조심으로 성명
性命을 존숭하고 도학의 과녁
을 열어 보이시니’라 하였고
좌곡배위左曲配位 양재陽齋 권
선생權先生은‘천발사전闡發師
傳 계유미몽啓�迷蒙 유외영산
有巍瀛山 흘흘기공屹屹其功 :
스승을 적전하여 발천하고 어
둡게 헤매는 후생에 밝은 길
열어 영산에 모습이 높다랗고
그 공덕 아득하시니’라 하였

다. 
이곳 영원면永元面의 영원은

본디 조선 시대 영원역瀛原驛
이 있어 찰방察訪이 다스리던
곳이었다. 영원瀛原은 영주瀛
洲의 언덕이니 신선이 사는 곳
의 뜻이므로 본디 그럴만한 내
력이 있는 고장이었다. 그런데
근세에 들어 행정구역을 개편
하면서 그 좋은 이름 영원瀛原
의 글자가 어려워 읽기 쉬운
자 차음으로 영원永元이라 하
였음이 필시일 것이었다. 따라
서 양재선생의 상향축문에서
일컫는‘영산瀛山’이 이 영원
의 산을 말하며, 영원의 진산
이 구릉평야 지대인 일대의 명
산으로 치는 천태산天台山이
니, 영산은 곧 천태산이었다.
그리고 태산사는 바로 이 천태
산 자락에 있는 사당이다. 묘
우 태산사 아래 강당을 구양서
원龜陽書院이라 현액하여 원명
으로 삼고 있는데, 구양龜陽은
주벽 간재의 또다른 자호에서
구龜를 따고, 곡배위 양재에서
양陽을 따 만든 이름이다. 
이곳 지역민은 탑립塔立 마

을의 지형과 역사를 일러“노
령蘆嶺에서 떨어져 큰 길에서
홀로 솟으니 두승斗升이요, 그
줄기 북으로 뻗어 천태산을 이
루니 그 아래 탑립이다. 옛 마
한馬韓 시대에는 고비리국古卑
離國 또는 구소국拘素國으로
비정되는 곳으로서, 백제 시대
는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이었
으며 백제말 5방성五坊城의 하
나인 중방성中坊城이 설치되어
있던 곳이다. 주변 운학리에
유적으로 고인돌과 중방성터
금사동金寺洞산성이 있고 고사
부리 시대 관아지官衙趾인 은
선리토성隱仙里土城이 있다.
천태산과 매봉산에는 삼국시대
돌방무덤 수십기가 있고 지사
리와 운학리에는 삼국시대 구
덩이식 고분 7기가 있으며 마
을 동쪽에는 국가문화재 보물
제1 6 7호 은선리3층석탑이 있
다. 이 마을이 어느 시대에 성
촌成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
나 백제 온조왕 3 6년, 서기 1 8
년에 고사부리성을 쌓았다는
기록이 있으니 고대부터 큰 터
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”고
기리는 내용을 비석에 새겨 세
워 놓고 있다. 이러한 탑립마
을은 지역민이‘탑생이’라 부
르고 이곳에 세거하는 권씨를

‘탑생이권씨’라 하면 원근에서
모르는 이가 없다. 또‘남라북
권南羅北權’이라는 말도 있으
니 이는 이곳의 남쪽은 나씨,
북쪽은 권씨의 세거 집성촌임
을 이르는 말이었다. 이 탑립
의 마을 뒤에 한말 개화기의
거유 간재 전우田愚와 그 적전
양재 권순명權純明 양선생을
제향하는 구양서원 태산사가

자리하고 마을 입구에는 이곳
에서 난 열녀 영광정씨靈光鄭
氏의 정려旌閭가 있어 학문과
효열이 갖추어진 향려임을 말
해 주고 있다. 
간재 전우는 헌종 7년인

1 8 4 1년에 나서 일제시대 1 9 2 2
년까지 8 2세를 산 조선 말기의
성리학자이다. 전주에서 출생
하여 서문밖에서 자랐다. 부친
을 따라 1 4세에 서울로 올라가
정동·삼청동·순화동順和洞
에서 살았는데 매산梅山 홍직
필洪直弼의 문인으로서 좌의정
에까지 오른 거유 구암苟菴 신
응조申應朝의 권유로 성리학
연구에 침잠하게 되어 2 1세 때
같은 홍직필의 문인으로 천주
학을 극력 배척하던 고산孤山
문경공文敬公 임헌회任憲晦를
만나 사랑을 받았다. 그를 아
산牙山의 신양新陽으로 찾아가
사사하기 시작하여 전의全義·
연기·진천·상주·함남 문천
文川 등지로 2 0년 간 죽을 때
까지 따라다니며 학문을 연마
했다. 그리고 후학을 가르치면
서는 안자편顔子篇·오현수언
五賢粹言·연원정종淵源正
宗·등을 편찬하고 간재집艮齋

集 6 0책과 간재사고艮齋私稿
3 0책, 추담별집秋潭別集 2책을
남겼다. 고종 1 9년, 1882년부터
선공감 감역監役·전설사 별제
別提·강원도 도사都事에 이어
1 8 9 4년에는 사헌부 장령掌令·
순흥부사順興府使·중추원 찬
의贊議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
두 나가지 않았다. 그 명성이
너무 높자 1 8 9 5년에 박영효朴
泳孝 등이 개화를 실현하려면
수구학자의 우두머리인 그를
죽여야 한다고 거듭 청했으나
고종이 불윤하여 무사하였다.
6 8세가 되던 1 9 0 8년부터는 나
라가 더욱 어지러워지므로 전
라도 서해안의 옹등도往燈島·
군산도群山島 등 해도에 들어
가 나라는 망하더라도 도학을
전하여 국권을 회복할 후학을
길러야겠다고 결심하고 학문을
폈다. 72세에 부안 앞바다의
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고 이
섬을 중화中華를 잇는다는 뜻
의‘계화도繼華島’로 부르면서
8 2세에 졸할 때까지 공자의 제
자와 맞먹는 3천의 후학을 길
렀다. 이러한 간재는 계화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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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영원면 구양서원 태산사 향사
호남 유일의 안동권씨 향선생 배향

▲ 태산사의 양재 권순명선생 영정

▲ 태산사의 향례가 봉행되고 있다

▲ 권양재선생 곡배위에 헌관이 폐백을 올리고 있다

1 6면으로 계속

추밀공파 정헌공계의 집의
공( 1 8世 엄嚴)종회가 4월 2 3
일 임시총회를 치렀다. 이 종
회는 집의공의 손자로서 단
종조 생육신生六臣으로 유명
한 충숙공忠肅公 휘 절節의
시호를 따 충숙공종회로도
호칭한다. 이날 1 2시 서울 종
로 3가의 국일관에서 연 총
회에 4 0여 종원이 모였다. 안
건은‘회장 및 임원 선출, 종
회 규약 개정, 종중재산 보존
관리, 종회의 제반 사업계획
및 추진에 관한 사항, 임원회
의 위임 사항에 관한 건’등
이었다. 
1 2시 1 0분 경에 개회가 되

어 시조묘소를 향한 망배와
열선조께 대한 묵념을 시작
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. 권
영상權寧相 회장이 인사말에
서‘재임 1 0년 동안 제반 종
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
한 데에는 종원 여러분의 도
움이 컸다. 그러나 최근에 본
의 아닌 문제로 종중에 송사
가 있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.

여러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
서 다 풀었으면 한다. 좋은
토의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
한다’는 요지를 말하였다. 권
영옥權寧玉 총무의 경과 보
고와 충숙공 묘역의 개사초
문제, 신흥학원측과의 송사
문제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
토의되고 임원개선의 안건
처리에 들어갔다. 
권영한權寧韓씨가 사회자

로서 임시의장이 되어 임원
선출회의를 주재하고 예하 3
개파에서 회장후보를 추천하
여 거수 표결을 하는 방법을
택한 결과 권오성權五成씨가
신임 회장으로 압도적 지지
를 얻어 선출되었다. 부회장
으로는 권태원權泰源·권영
한權寧韓·권혁조權赫祚씨 3
인이, 이사에는 권혁제權赫
濟·권오상權五常·권영상權
寧相씨 등이, 2인의 감사에는
권태형權泰亨·권오윤權五玧
씨가 선출되었다. 총무는 권
용환權容煥씨가맡게 되었다.

<사진·글 權貞澤>

▲ 집의공종회의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

집의공[충숙공]종회임시총회 열어
임원 개선 등 제반 안건 처리


